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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임대주가 인수해 운영 지속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14년 연속’ 1위
점유율 첫 30% 돌파

한인 장도원·장진숙 부부가 1984년 설립한 미국 패션

브랜드‘포에버21’(Forever21)이 현지 최대 쇼핑몰 운영

사 사이먼프로퍼티그룹이 이끄는 지주사 구성 컨소시엄

과 매각 합의를 도출하면서 운영을 지속, 새출발을 하게 

됐다.

지난 20일‘뉴스핌’이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

해 전한 바에 따르면 브랜드 라이선싱 업체 어쎈틱브랜

즈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와 사이먼프로퍼티가 포에

버21의 지분 각각 37.5%를 보유하고, 브룩필드프로퍼티

가 지식재산권과 운영 사업 부문 25%를 인수하기로 합

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

서 현지 언론들은 포에버21 공개 매각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자들이 8,100만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프리미엄 제품인 'QLED TV' 판매 

호조에 힘입어 14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했

다. 삼성전자의 2019년 QLED TV 판매량은 전년 대비 2

배 이상 증가하며 전세계에서 530만 대 이상 팔린 것으

로 나타났다. QLED TV와 화질 경쟁을 벌이고 있는 LG

전자 주도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 약 300만 대를 기록했다.

19일‘뉴스1’이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금

액 기준 점유율 30.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06

년에‘보르도 TV’를 앞세워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글로

벌 TV 시장에서 첫 1위를 달성한 이후 14년 연속‘왕좌’

타이틀을 지킨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금액 기준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 

2017년 26.5%에서 2018년 29%, 2019년 30.9%로 상승

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연간 TV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한 바 있다. 포에버21은 계속해서 미국과 해외 시장

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어쎈틱브랜즈는 전했다. 중앙아메

리카, 남미, 멕시코, 필리핀 등 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파트

너십 모델로 전환될 예정이다.

포에버21은 전 세계 57개국에서 539개 매장을 운영하

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와 온라인 쇼핑 추세

에 맞지 않는 매장 확장으로 회사는 지난해 9월 파산보

호 신청을 했다.

어쎈틱브랜즈는“창업주들은 더이상 회사에 남지 않기

로 했다. 우리 회사 대표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좋은 얘기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새로

운 소유주들이 기존 및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해 포에

버21을 남미, 중국, 중동, 인도를 포함한 주요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량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는 1위 자리를 지켰다. 판매

량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점유율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보다 1.1%p(포인트) 오른 19.8%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대화면·고화질 중심의‘프리미

엄’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IHS마킷에 따르면 화면 크기 75인치 이상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9.6%에 달한

다. 또 단가 2,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52.4%의 점유율로 과반을 기록했다. 2위 업체인 일본의 

소니(24.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삼성전자와‘TV 화질경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는 

금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6.3%를 기록해 2위를 기록

했다. 점유율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하며 큰 차이가 없

었다. 수량 기준 점유율 측면에서도 LG전자는 12.2%를 

달성해 중국의 TCL(9.2%)의 추격을 따돌리며 2위 자리

를 굳혔다.

아마존 공습을 이겨낸
월마트의 생존 전략 

월마트가 18일 2019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2019

년 11월~2020년 1월)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9% 성장해 1년 전(4.2% 증가)보다 둔화됐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부문이 35% 성장했지만, 이에 

비례해 손실 역시 커졌다.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투

자가 더 컸기 때문이다.

20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월마트는 전자상거래 

사업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

고 있다. 핵심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에서

도 아마존을 뛰어넘을, 혹은 비견될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이다.

아마존이 2017년 미국 최대 유기농 식료품 체인

인‘홀푸드’를 인수, 오프라인 식료품 시장에 진출

했을 때 모두들 월마트의 패배를 예상했다. 그러나 

월마트는 살아남았다. 사람들이 온라인 상거래를 

선호하더라도 음식, 특히 야채, 고기, 생선과 같은 신

선제품만은 자기가 직접 고르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꿰뚫은 탓이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월마트에 

들려서 이를 픽업하는 클릭앤컬랙트(Click&Collect) 

서비스는 아마존이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

다. 월마트는 적어도 온라인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아마존을 뛰어넘는 입지를 구축했다.

“미국인구의 90%가 월마트에서 10마일, 미국인구

의 70%가 5마일, 미국인구의 절반이 월마트에서 불

과 3마일 안에 살고 있다.”는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의 말은 월마트가 아마존과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에

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지 고민을 보여준다.

월마트의 궁극적인 목표는‘슈퍼센터’이다. 고객

은 월마트에서 진료를 받거나 돈을 이체하거나 머

리를 손질할 수도 있다. 24시간 열린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연령층이 커뮤니티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활동

과 상호작용을 데이터로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

는 게 월마트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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